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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파를 고를 때 가죽의 듬직함과 패브릭의 친밀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적 있다면 

‘오지 암체어(Ozzy Armchair)’를 눈여겨볼 것. 올해 밀란 디자인 위크에서 첫선을 

보인 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상륙한 플렉스폼(Flexform)의 최신 

컬렉션이다. 디자이너 패트릭 노게(Patrick Norguet)는 옷의 일부를 가구의 일부로 

재해석했다. 패브릭으로 부드럽게 한 번, 가죽으로 단단하게 다시 한 번 몸을 감싼 

등받이는 17세기에 처음 도입돼 귀족의 상징이 된 칼라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이다. 

최고급 소가죽에 안장 제작 장인의 정교한 기술을 접목해 우아한 뒤태를 구현했고, 

몸과 닿는 안쪽은 구스 다운 쿠션으로 채워 탁월한 편안함까지 챙겼다. 보이지 않는 

금속판 위에 놓여 360°로  회전 가능한 스위블 체어라 손으로 살짝 밀거나 몸을 가볍게 

틀면 원하는 쪽으로 쉽게 향한다. 서로 다른 소재 조합으로 방향에 따라 다른 면모를 

보이니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 없고 이동도 편리하다. 한마디로 유목민처럼 집 안 

이곳저곳 누빌 준비가 된, 한 사람을 위한 아늑하고 자유로운 보금자리.

패브릭과 가죽 컬러 변경이 가능한 플렉스폼 오지 암체어는 가격 미정.  Flexform by Infini.A
RT

 D
ES

IG
N

ER
 · L

EE
 A

 R
A

M
/I

N
FI

N
I(

0
2

-3
4

4
7-

6
0

0
0

)

포근하고 단단하게 감싸주는 나의 작은 섬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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